
실시횟수
단원

25회
(2019년)

26회
(2020년)

27회
(2021년)

28회
(2022년)

29회
(2023년) 계

상업
등기

총론 3 3.5 3.5 3 2 15

상호 1 1 2

무능력자 1 1

지배인 1 1

합자조합 1 1

합명회사 1 1

합자회사 0

주식회사 3 5 7.5 4 6 25.5

유한회사 1 0.5 1.5

유한책임회사 0

외국회사 1 1

상업등기 종합문제, 기타(채무자회생법등) 1 1 2 4

비송
사건

 총칙 2 1 1 4

민사
비송

법인에 관한 사건 0.5 1 1.5

신탁에 관한 사건 1 1 2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0.5 0.5

보존·공탁·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 0

부부재산의 약정 1 1

민사비송 종합문제 0.5 0.5

상사
비송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1 3 1.5 5.5

사채에 관한 사건 1 0.5 1.5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1 1

상사비송 종합문제 1.5 1.5

법인등기 1 0.5 1.5

과태료 사건 0.5 1 1.5

총계 15 15 15 15 15 75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방법론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 제29회 시험 총평

1. 지문구성 상의 특징

상업등기 12문제, 비송사건절차 3문제로 예년 수준으로 출제 비중이 정상화되었다. 작년처럼 비송사건 절차법 
문제가 과도히 많지 않아 출제 영역 부분에서는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지문 길이는 2문제를 제외하고는 길지 않은 편이라 지문 하나하나를 읽어 나가는 시간 부담은 적었겠지만, 지문
의 형식으로 볼 때 기본지문 보다는 한두번 더 생각해야 하는 지문 또는 일부 표현이 변경된 응용지문들의 비중
이 예년보다 조금 더 높아져서 문제당 5개의 지문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들이 예년에 비해 조금 더 많았
을 것으로 보인다.

2. 난이도 분석

문제의 난이도를 가늠해 보면 상급 4문제, 중상급 2문제, 중급 1문제, 중하급 4문제, 하급 4문제로 분석된다. 작
년과 비교하여 상급과 하급의 문제수는 같았고, 중상급이나 중급 문제는 줄어들고 중하급 문제가 많아진 특징을 
보인다. 예년에 비해서는 어려웠지만 작년 대비하여서는 조금 쉬웠다고 판단된다. 작년이 예년에 비해 무척 어려
웠기 때문에 작년 보다는 쉬웠다는 것이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는 높았
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과목을 정상적으로 준비한 수험생들이라면 7~8문제 정도는 기본점수로 가져갔을 것으로 예상되나, 난이도 상
급 문제도 상당하여 12문제 이상을 맞춘 고득점자는 예년보다는 적고 작년과는 비슷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는 작년 대비 1.5문제 정도의 커트라인 상승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학습방향 

상법과 연계된 상업등기 부분, 특히 주식회사 부분을 주력으로 정리하는 것이 상법과 상업등기법을 고루 안정적
으로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은 이제 기본 3문제 정도 이상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강의에서 요약·정리한 사항 정도까지는 
준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비송재판 총론의 특징들을 정리하고 그에 수반
하여 개별사건의 특칙들을 강의에서 제시하는 두문자 중심으로 최대한 컴팩트하게 정리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
해 보인다.


